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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 돌연사는 예방이 최선… 정기검진 금연 운동해야

#30대 초반 남자 환자가 집에서 쓰러진 상태

로 발견됐다. 마침 집에 있던 보호자가 119

에 신고를 했고 119 전화 지시 하에 심폐소

생술을 진행했다. 신고 20분 이내에 소방 구

급대가 현장에 도착했고, 심폐소생술 및 제

세동을 시행하면서 응급실로 내원했다.

30세 이후 돌연사는 80%가 심장에서 기인

한 것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심장혈관질

환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, 이외

에 심근병증이나 심장 대혈관의 다른 구조적

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.

심장 돌연사(sudden cardiac death)

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망은 갑자기

벌어지는 사건이지만 이

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

을 예상할 수 있는 증상

들이 있다.

심장질환이 가장 흔한

원인이므로 심장질환을

시사하는 가슴통증, 호흡

곤란, 어지럼증이 대표적

인 증상들인데, 가슴 통

증의 경우 뻐근하게 누르는 듯한 증상이 30

분 이상 지속될 때,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

도 숨이 차거나 숨찬 중상이 가슴 두근거림

과 같이 나타날 때, 심한 어지럼증과 실신이

동반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

적합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. 제주대학교병

원 심장내과 김송이 교수의 도움으로 심장

돌연사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본다.

심정지가 발생해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

은 상태가 4~5분 이상 유지된다면 사망에 이

르거나 생명을 건진다고 해도 뇌에 영구적인

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정지가 온

환자를 목격하는 경우, 빠르게 신고를 한 뒤

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만 귀중한

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.

일반인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혼자

환자를 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

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쉼 없이 심폐소

생술을 진행해야 하며, 주위에 사람이 있다

면 119구조 요청과 자동제세동기 전달을 요

청하면서 지속적으로 심장압박을 시행해야

한다.

심장 압박은 양팔을 쭉 편 상태로 가슴뼈

의 아래쪽 절반 부분을 깍지를 낀 두 손의

손바닥 뒤꿈치로 눌러야 하며 분당 100~120

회 정도의 속도로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

르게 시행한다.

119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자동제세동기가

도착한 경우 제세동을 먼저 시행해야하며 제

세동 시행 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

으로 이송한 이후 전문소생술을 시행하고 자

발순환이 회복된 이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

야 한다.

앞서 이 환자는 심정지 이후 빠른 처치를

시행했고, 응급실 도착 후 전문소생술로 자

발 순환이 회복됐으며 중환자실에서의 치료

이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됐다.

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이후에는 심정지가

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적절한

조치를 취해야 하는데, 심장혈관질환의 경우

스텐트 삽입이나 관상동맥 우회술, 혹은 약

물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심정지를 예방하는

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몸 안

에 설치하는 삽입형 제세동기를 이식해 심장

돌연사를 야기하는 부정맥 발생 시 이에 대

처할 수 있도록 한다.

심장 돌연사가 오기 전 예방을 하는 것이

가장 중요한데, 국민건강검진 등의 정기검사

를 통해 고혈압, 당뇨병, 고지혈증 여부를 확

인하고 치료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고

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심장 돌연사를 예

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.

송은범기자 seb1119@ihalla.com

김송이 교수

<72> 30대 돌연사 80%는 심장질환

30세 이후 돌연사 원인(출처=대한 심장학회 news room)과 심폐소생술 순서(출처=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관리과).

건강 Tip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

은 내열유리 재질의 주전자 등 유리 재질

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

해 최근 안내했다.

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오븐, 전자레인지,

열탕 등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유리로

만들어진 제품이지만, 높은 온도에서 오랫

동안 사용하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

또는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법을

알아두면 좋다.

먼저 직화용 유리제는 물을 끓일 때 투명

하고 반짝이는 부유물이 발견되면 용기의

물을 비우고 세척제로 깨끗이 세척 후 사용

해야 한다. 보통 세척만 잘하면 1~2시간 이

상 반복적으로 가열해도 부유물이 발생되

지 않으나 계속 발생하는 경우 식초를 희석

한 물(2ℓ기준 식초 2㎖)을 넣고 끓이면

도움이 된다. 아울러 부유물은 유리표면에

풍부한 규소 성분과 물 속의 칼슘, 마그네

슘 등 미네랄 성분이 뭉쳐져서 생기는 것으

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.

이어 전기 유리 주전자는 물을 끓이고 주

전자를 비운 뒤 주전자에 남아있는 잔열로

인해 흰색 얼룩 이 발생할 수 있는데, 이

경우 식초 또는 구연산을 넣어 끓인 후 깨

끗한 물로 2~3회 헹궈서 사용하면 된다.

또 얼룩은 물이 증발하면서 물속의 미네

랄 성분(주로 칼슘)이 남아서 발생하는데,

같은 음용수(정수, 생수, 수돗물)라도 수원

(水原)에 따라 미네랄 함량이 다를 수 있

으므로 물을 바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

수 있다.

이 밖에도 직화, 오븐, 전자레인지, 열탕

용 등 제품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

제품 정보 표시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

하고, 가열된 상태의 유리제는 차가운 물

이나 젖은 행주가 닿으면 급격한 온도차로

인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

필요하다.

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용 기구

및 용기 포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안

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

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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